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이하 ICC

JEJU)는 16일 제18회 평화와 번

영을 위한 제주포럼(이하 제주포

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다짐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ICC JEJU는 지난 5월 3일 제주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5

개 분야(안내, 행사기획, 식음, 안

전, 행사지원)로 구성된 제주포럼

준비위원회를 조직, 주 2회 자체 회

의를 진행하며, 행사 준비에 만전

을 기하고 있다. 결의대회에서는

각 분야 과제 발표를 통해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제주포럼 전반에 대

한 준비사항을 재점검했으며, 특히

이슬람 문화권 참가자들의 만족도

를 높이기 위하여 할랄문화와 음식

에 대한 전문가 교육을 실시했다.

올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을 대주제로 열리는 제주포럼은 오

는 5월 31일(수) 개막해 다음 달 2

일까지 사흘 동안 제주국제컨벤션

센터 전관에서 진행된다. 고대로기자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올

해 자율선택형 해외진출 패키지 지

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수출 초보 기

업을 모집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수출 초보 기업

의 해외 시장 진출 기반을 조성하

고 판로 확대를 위해 마련됐으며

수출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원스톱

으로 지원한다.

올해는 수출 통관컨설팅, 홍보물

제작, 외국어 상세페이지 제작 및

홈페이지 리뉴얼, 외국어 통 번역

서비스 , SNS 마케팅, 해외규격인

증 획득 분야를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홈페이지

(www.jba.or.kr) 또는 제주전자무

역시스템(www.jejutrade.or.kr)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소정기자

제주와 국내외 상공인들의 교류를

통해 제주 출신 상공인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제주의 지속

적인 경제성장과 발전 방안을 논의

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제주상공회의소는 재외제주경제

인총연합회, 제주메세나협회와 공

동으로 2023년 글로벌 제주상공인

포럼 을 18~19일 라마다프라자 제

주호텔 2층 회의장에서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마주한 대전환의 시대, 제주경

제 기회 도전 을 주제로 열리는 상

공인 포럼에는 도내 상공인과 국내

외 상공인 50여명 등 300여명이 함

께 할 예정이다.

첫 날인 18일 오후 개회식에 이

어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기조강연

빛나는 제주를 위한 새로운 기회

와 도약 이 진행된다. 19일 오전에

는 제주상공인 포럼이 열려 강성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의 이해

관계자 자본주의와 기업의 역할

주제발표에 이어 오경수 제주미래

가치포럼 의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

을 진행한다.

오후에는 초청강연으로 고경찬

벤텍스(주) 대표이사의 코로나처

럼 경영하라 , 최종원 배우의 기

업과 예술의 만남 이 예정돼 있다.

이어지는 청년상공인포럼에선

황재선 SK디스커버리 부사장의

챗GPT시대, 제주경제의 미래를

예측하다 주제발표에 이어 송상섭

(주)한림공원 대표이사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벌인다. 문미숙기자

오영훈 지사가 친환경골프장 확대

정책을 펼칠 계획 이라며 농약을

쓰지 않는 친환경골프장의 사례를

분석해 다른 골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과 인센티브 확대 등을

고려하겠다 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지난 16일 환경부의 친

환경골프장으로 선정된 제주시 조천

읍 대흘리 소재 에코랜드GC를 방문

해 간담회를 찾고 이같이 말했다.

오 지사는 이 자리에서 에코랜드

GC의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도내

골프장을 친환경골프장으로 확대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에코랜드

GC는 화학농약을 일절 사용하지

않고 미생물제제를 활용하는 골프

장으로, 지난 4월 환경부와 국립환

경과학원이 발표한 전국 농약 미사

용 골프장 3개소 중 한 곳으로 선

정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에코랜드 관계

자는 미생물제제 사용은 장마기간

에는 일반 농약보다 효율이 떨어지

고 비용도 관행보다 2~10배 이상

더 들어 경영에 어려운 점도 있다

며 친환경골프장 확대를 위해서는

인센티브 지원도 필요하다 고 애로

사항을 전했다.

이에대해 오 지사는 에코랜드

GC 운영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다

른 골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

과 인센티브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친환경골프장 확대 정

책을 펼칠 계획 이라고 답했다.

앞서 제주도는 최근 지속가능한

친환경골프장 조성 전담조직(TF

)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

서는 ▷제주도-골프장 간 수질관

리, 경관, 청정이미지 등을 위한 공

동 노력 ▷골프장 운영주체 참여

및 관리자 네트워크 구성 ▷해외사

례 검토 ▷골프장 관련 데이터베

이스(DB) 구축 ▷친환경골프장 조

성에 따른 정책 기술적 지원방안

검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

됐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제주지역 취업난의 한편에선 사람

을 못구해 비어있는 일자리가 3000

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

자는 일자리를 원하고 기업은 인력

을 필요로 하지만 노동시장의 미스

매치(불일치)로 빈일자리가 발생

하는데, 업종별로는 상대적으로 임

금이 낮고 근무여건이 열악한 숙박

및 음식점업의 빈일자리가 전체의

40%가 넘었다. 빈일자리는 비어 있

거나 1개월 안에 새로 채용될 수

있는 일자리를 의미해 구인난으로

해석될 수 있다.

17일 통계청 자료 분석 결과 3월

기준 제주지역 빈일자리(상용+임

시일용)는 3249개다. 3월 도내 실

업자 수가 1만1000명이었음을 감안

하면 비어있는 일자리를 채우면 실

업자가 일정부분 해소될 수 있는

것이다.

산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의

빈일자리가 1409개로 전체의 43.4%

를 차지했다. 이어 도매 및 소매업

11.2%(363개), 정보통신업 7.1%

(232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

스업 6.5%(212개) 순으로 집계됐

다. 교육서비스업은 빈일자리가 없

었다.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은 4개, 금융 및 보험업 7개,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

생업은 7개로 상대적으로 빈일자리

가 적었다.

특히 빈일자리가 가장 많은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19넌 3월(376명)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했다. 2020년 3월

204명에서 2021년 3월 705명, 2022

년 3월 1880명으로 증가했다가 올

해는 소폭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빈일자리가 가장 많은 업종으로 꼽

힌다.

제주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 모씨는 일할 사람을 구하고 싶

지만 임금을 많이 줄 수 있는 형편

이 못되다 보니 구직자와 조건이

안맞아 가족 노동력에 기대는 경우

가 많다 며 일하겠다고 했던 이들

도 며칠 하고는 그만두는 사례도

있었다 고 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숙박 및 음식점업 근로자의 1

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04만원으

로, 전체사업 평균임금(390만원)의

절반 수준에 그치며 가장 적다.

또 통계청의 임금근로일자리 소

득 결과를 보면 2021년 12월 기준

전국 숙박 및 음식점업 근로자 평

균소득은 162만원으로 전체 산업별

평균소득(333만원)을 크게 밑돌며

유일하게 200만원에 못미쳤다.

반면 빈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적

은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

급업 임금근로자의 평균소득은 663

만원으로 높았다. 또 금융 및 보험

업(726만원)과 수도 하수 및 폐기

물 처리, 원료재생업(357만원) 근

로자 평균소득도 높게 나타났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17일
코스피지수 2494.66

+14.42
▲ 코스닥지수 834.19

+17.44
▲ 유가(WTI, 달러) 70.86

-0.25
▼

살때 팔때 살때 팔때
환율(원) 1USD 1360.90 1314.10 1EUR 1481.43 1423.63

100 994.34 960.14 1CNY 200.40 181.32

2023년 5월 18일 목요일6 경 제

물질 나가는 해녀들 17일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해안가에서 해녀들이 우뭇가사리 채취작업을 위해 바다로 향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 취업난 속 빈 일자리 만 3200여개

농약 안 쓰는 친환경 골프장 확대 지하수 보존


